
 

 폐회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도 
 

    2024년  4월 14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예배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3.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낭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 John 3 (Cev)  

God loved the people of this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has faith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and never 

really die.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its 
people.  He sent him to save them! No one who has faith in God's Son 

will be condemned. But everyone who doesn't have faith in him  
has already been condemned for not having faith in God's only Son.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people who do evil things  
are judged guilty because they love the dark more than the light. 

People who do evil hate the light and won't come to the light,  
because it clearly shows what they have done. But everyone who 
lives by the truth will come to the light, because they want others  
to know that God is really the one doing what they do. (Amen)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The Spirit makes us sure about what we will be in the future.  
But now we groan silently, while we wait for God to show that  
we are his children. This means that our bodies will also be set 

free. And this hope is what saves us. But if we already have what 
we hope for, there is no need to keep on hoping. 

However, we hope for something we have not yet seen,  
and we patiently wait for it. (Amen)   

1. 2024년 표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마 6:33)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성원식 학생 

3. 4월 일정 및 주일예배 특송   

   * 27일(토) 4월 새소망 가족모임   

   * 28일(주) 특송: 성원식/정은효/성반석  

4. 성도소식 및 기도제목 나눔  

  *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교회되길 기도해 주세요.  

    - 몸이 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 조영상, 장석천, 서현석, 이영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러시아의 선교센터 철거계획 취소와 6월 전 비자 발급 위해... 

       - 철거 계획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 준비 중…    

  * 캐나다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 러 vs 우, 이 vs.팔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 한국 방문: 최준영/최경희(4/17 귀국) 편홍범/신유희(5/21 귀국)  

  * 한국/미국: 이경미(4/20-5/4), 황호진(4/20-5/11)    

5. 지난 수요일 한국에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한 정책들을 펼치기를  

   기도합시다. 

6. Bill C-367(C-373) 법안 부결을 위해 기도합시다. 

   - Bill C-367(C-373) 반대 서명에 동참 합시다. 



 

 
 

 

9. 오늘의 말씀 :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라!’ 
 

 

◆ 로마서 8장 18-25절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 Rome 8:18-25 (Cev.) 

 I am sure that what we are suffering now cannot compare with   
the glory that will be shown to us. In fact, all creation is eagerly 

waiting for God to show who his children are. 
Meanwhile, creation is confused, but not because it wants  

to be confused. God made it this way in the hope 
that creation would be set free from decay  

and would share in the glorious freedom of his children.  
We know that all creation is still groaning and is in pain,  

like a woman about to give birth. 
 

 4.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5. 찬양,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7. 대표기도: 정해림 집사 

6.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8. 특송 : 황호진, 이경미 집사 


